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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952년 4월 25일 제13회 참의원 법무위원회

❍ 일시: 1952년 4월 25일(금) 오전 11시 2분 개회
❍ 발언자: 
§ 미야자키 다마요(宮城タマヨ) 의원(녹풍회(綠風会) 소속 참의원 의원, 여성

사회사업가, 매춘방지법 제정에 진력)
§ 기무라 도쿠타로(木村篤太郎) 국무대신(자유민주당, 초대 법무대신, 초대 

보안청장관, 초대 방위청장관, 변호사)
❍ URL: https://kokkai.ndl.go.jp/#/detail?minId=101315206X03019520425&spkNum=8

&current=5

❍ 해제(개요 및 특징)
미야자키 의원은 앞서 여러 번 언급된 아카센구역 등에 대해 경찰이 협력한 

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구심을 품으면서, 거기에서 일하는 종업원의 일부는 위
안부로서 정부가 모집한 사람들이라고 지적함. 조속한 시일 내에 이에 대해 처리
할 것을 요구하자, 기무라 국무대신은 그 존재에 대해 확답은 피하면서도 향후 
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함.

❍ 주요 내용 번역
▷ 미야자키 “(전략) 또한 아카센구역, 아오센(青線)구역1)이라는 것이 관점에 따라

서는 경찰도 협력해준 것처럼 보이는데요. 대체 이런 것을 언제까지 허용할 생
각입니까? 이에 대해 법무총재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. 거기에 있는 종업원 중 
일부는 사실 종전 직후에 위안부로 정부가 모집했던 사람들인데, 아직 꽤 남아
있습니다. 그래서 그들은 활개치며 의기양양하게 이 일에 종사하고 있고, 정부로
부터도 부름을 받았다고 여전히 떠들며 다니고 있습니다. 어쨌든 이른 시일 내
에 이것을 어떻게든 처리해주었으면 좋겠는데요. 이에 대한 정부의 의견은 어떻
습니까?”

▷ 기무라 국무대신 “실은 제가 너무 불민(不敏)하여 아카센구역, 아오센구역 같은 
것을 그다지 잘 알지 못합니다. 앞으로 잘 연구하여, 이번에 이토(伊藤) 위원이 
당부하신 법안 작성 때 그 점에 대해서도 충분히 연구한 다음 유감이 없도록 조
치하겠습니다.”

1) 아오센구역(青線区域) : 경찰의 풍속 영업 허가를 받은 아카센 주변에서, 보건소의 식품
위생법 허가만으로 영업을 하며 밀매춘을 했던 구역을 말한다. 

https://kokkai.ndl.go.jp/#/detail?minId=101315206X03019520425&spkNum=8&current=5
https://kokkai.ndl.go.jp/#/detail?minId=101315206X03019520425&spkNum=8&current=5

